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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와 함께한 “경기옛길 더하기, 미래“... 역사∙환경 체험 

교육의 장 열려

▶ 유아 대상 역사∙환경 체험 프로그램, 봉화길 제5길 남천주길(이천 설봉공원)서 진행

▶ 전통놀이∙합죽선 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큰 호응

경기역사문화유산원(경기옛길센터)가 주관한 ”2025 경기옛길 더하기, 미래“ 3회차 행사가 지난 10일 봉

화길 제5길 남천주길(이천 설봉공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유아들에게 경

기도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과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천 영재유치

원 7세반 유아 42명이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봉화길 제5길인 남천주길을 따라 진행됐다. 참

가 유아들은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전통놀이와 체험 활동을 통해 과거 조상들의 지혜와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꽃과 나무를 관찰하고 채집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투호 던

지기, 지게 체험,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가 진행됐다. 특히, 직접 그림을 그려 합죽선(전통 부채)을 

꾸미는 체험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참여 교사는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통해 집중력과 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합죽선 만들기에서는 각자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

다. 한 어린이 참가자는 “지게를 져보고 칡으로 만든 비눗방울을 불어보는 게 가장 재미있었다. 옛날 사

람들이 이런 놀이를 했다는 게 신기하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번 행사가 열린 경기옛길은 단순한 체험장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경기옛길은 조선시

대 한양을 중심으로 지방을 연결하던 주요 교통로를 현대적으로 재조성한 탐방로다. 참가한 유아들은 

길을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고,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앞으로도 경기옛길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아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친숙

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 행사는 오는 10월 15일 경흥길 제1길 

사패산길(의정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